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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이민 목회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미국 한인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의 영적 정서적 건강에 빨간불
이 켜졌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미국 PCA교단의 의뢰를 받아 미국 PCA(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교
회 담임목사들의 목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 10명 중 4명(41%)이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양의 최전선에 선 목회자들이 상당한 고립감과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위기감은 한인교회의 미래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10년 뒤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 목회자
의 69%가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번 <넘버즈 343호>에서는 미국 한인교회의 목회 현실과 미래 전망을 살펴본다. 중소형교회 중심
의 교회 구조와 전도 다음세대 사역의 어려움, 목회자의 영적 소진과 은퇴 준비 문제까지 짚어보았
다. 이번 호가 미국 한인교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목회자를 어떻게 돌보고 지원해야 할지 함
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 통계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
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
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
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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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15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전수조사 (총 213명 담임목사 중 115명 응답 – 응답률 54.0%)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19일(총 19일간)

조사 주체 미국 PCA교단 내 한인교회 목회자 노회

조사 기관 연구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사 : ㈜지앤컴리서치

미국 한인교회(PCA교단) 목회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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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한인교회의 현재]

[그림] 출석 교인 수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의 성인 기준 출석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9명 이하’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99명’ 25%, ‘30~49명’ 21% 순이었다. ‘50명 미만’ 소형교회가 전체의 절반(51%)을 차지했으며, 이
를 ‘100명 미만’으로 확대하면 교회 4곳 중 3곳(76%)에 달해 중소형교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 한국교회(예장통합교단)와 비교해 보면, ‘50명 미만’ 소형교회 비중은 한인교회(51%)가 한국교회(58%)보다 약
간 낮았다. 하지만 ‘100명 미만’ 중소형 교회 비중은 한인교회(76%)가 한국교회(72%)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 한인교회, ‘100명 미만’ 중소형교회가 76%에 달해!

*한국 출처 : 예장통합 교세 통계, 2024.

- 현재 출석 교인 연령 구성을 한국교회와 비교한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와 유사한 연령 분포
를 보였다. 다만 ‘50대 이상’ 비중은 58%로 한국교회(55%)보다 3%p 높아, 고령층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현재 출석 교인 연령 구성비_‘평균’ 요약 (%)

교인 연령, 한국교회 대비 ‘고령층’ 비중 다소 높아!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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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전의 주일 예배 참석자를 100으로 본다면 현재 PCA교단 한인교회의 ‘장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참
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한국교회와 비교해 본 결과, 장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모두 미국 한인교회가 한
국교회보다 100% 초과 비율, 즉 부흥하는 교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예배 참석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부흥하는 교회 비중을 살펴보면, 장년 예배의 경우 PCA 한인교회가 17%
로 한국교회(13%)보다 4%p 높았다. 교회 학교 예배 역시 PCA 한인교회가 15%를 기록해 한국교회(11%)를 
4%p 앞섰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현장예배 회복도 (%)

미국 PCA 한인교회, 한국교회 대비 부흥하는 교회 비율 더 높다!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목회 실태 추적조사’, 2026.02.(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 모바일 조사)

- 시무교회의 재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정적’(매우+비교적)이라는 응답은 39%로 교회 10곳 중 4곳꼴이었다. 
이외 ‘보통’은 30%, ‘어려움’(매우+다소)은 32%였다. 

- 특히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을 규모별로 
보면, ‘1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57%, ‘50~99명’ 교회는 52%에 달해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50명 미만’ 소
형교회의 경우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22%에 불과해,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낮아짐
을 알 수 있다.

시무교회 재정 상태, 미국 한인교회 10곳 중 4곳은 ‘안정적’!

[그림] 시무교회 재정 현황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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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향후 목회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 (%)

- 향후 목회에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를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모든 세대를 비슷하게’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
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한국교회(27%) 대비 20%p나 높은 수치다. 특정 타깃 세대를 집중 공략하기보다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이민 교회의 목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 한국교회는 ‘3040세대’를 꼽은 비율이 35%로 가장 높아, 교회 허리 세대의 이탈을 막고 정착시키려는 흐
름이 뚜렷했다. 반면 미국 한인교회에서 ‘3040세대’를 중점 세대로 지목한 비율은 18%로 한국교회의 절반 수준
에 그쳤다.

향후 목회 중점 세대, 미국은 ‘모든 세대’ vs 한국은 ‘3040세대’!

02 [향후 목회 방향과 당면 과제]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5.05.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사역 (1+2순위, 상위 7개, %)

- 향후 목회 중점을 어느 사역에 둘 것인지를 물은 결과(1+2순위), 미국 한인교회(57%)와 한국교회(44%) 모두 ‘주
일 현장 예배’를 1위로 꼽아 예배 본질 회복에 대한 공통된 열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2순위에서는 미국 한인교회
가 ‘소그룹’(48%)을, 한국교회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39%)을 꼽아 목회적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 이는 미국 한인교회가 이민 사회 특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소그룹을 통한 깊은 관계성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 느슨해진 공동체의 결속을 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목회 중점 사역, 미국은 ‘예배+소그룹’ vs 한국은 ‘예배+공동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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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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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담임목사(N=500)*



7

- 현재 목회 사역에서 어려운 점(1+2순위)을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전도 어려움’(45%)과 ‘다음세대 교육 문
제’(43%)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한국교회 역시 다음세대와 전도를 1,2위로 꼽아 사역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
이 ‘영혼 구원’과 ‘미래 세대 양육’이라는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 사역 과제, 미국/한국 모두 ‘전도와 다음세대’!

[그림] 목회 사역 중 어려운 점 (1+2순위, %)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목회 실태 추적조사’, 2026.02.(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 모바일 조사)

- 10년 뒤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 둘 다 ‘쇠퇴 예상’ 응답이 절반 이상(목회
자 69%, 성도 54%)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장 예상’ 비율은 성도가 20%인 데 반해, 목회자는 7%에 불과했다.  

- 이는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 성도보다 목회자가 전반적으로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만큼 목양 최
전선에서 느끼는 현실적 위기감이 더 깊음을 보여준다.

[그림] 10년 뒤 한인교회 미래 예상 (%)

미국 한인교회 미래 전망,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비관적!

03 [미국 한인교회의 미래 전망]

*성도 출처 : CTS America/MICA/AEU미성대, ‘미국한인교회 실태조사’, 2024.04. (미국 한인교회 만19세 이상 성도1169명, 2024.02-03. 모바일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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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3

8
151816

25

43
38

8108101012
1819

4345 PCA 한인교회 담임목사(N=115)
한국교회 담임목사(N=521)*

쇠퇴 예상 현재와 비슷 성장 예상

2023

54

7
21

69 PCA 한인교회 담임목사(N=115)
미국 한인교회 성도(N=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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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목회자는 ‘이민자/
유학생 감소’(42%)라는 외부 환경적 요인을 쇠퇴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성도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
해 26%만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하고 있었다. 

- 반대로 교회의 내부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성도 쪽에서 훨씬 강했다.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
함’ 응답은 성도(21%)가 목회자(8%)보다 13%p나 높았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문화’ 역시 성도
(12%)가 목회자(6%)보다 6%p 높게 나타났다.

미국 한인교회 쇠퇴 이유, 목회자보다 성도가 ‘내부 요인’을 더 문제로 인식!

[그림] 한인교회 쇠퇴 예측 이유 (상위 5개, %)

*성도 출처 : CTS America/MICA/AEU미성대, ‘미국한인교회 실태조사’, 2024.04. (미국 한인교회 만19세 이상 성도1169명, 2024.02-03. 모바일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민자/ 
유학생  
감소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세속화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함

권위주의적,  
수직적  

리더십/문화

12
211820

26

68
18

23

42 PCA 한인교회 담임목사(N=79)
미국 한인교회 성도(N=1,169)*

- 평소 중점적으로 하는 영적 활동(1+2순위)을 물은 결과, ‘성경읽기 및 묵상’(61%)과 ‘예배/설교’(56%)가 월등히 
높게 응답된 반면 ‘성도들과의 교제’(9%), ‘신앙 소그룹’(6%) 등 관계 지향적 공동체 영성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개인 영성이 ‘성경 예배’ 중심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출석 교인이 증가하는 ‘성장하는 교회’(11%)에서는 ‘감소’(0%)나 ‘정체’(3%) 교회 대비 목회자가 ‘신앙 소
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목회자가 소그룹에 참여하며 성도들과 밀착 소통하는 
적극적 영성 활동이 교회 성장의 보이지 않는 핵심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평소 중점적으로 하는 영적 활동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1+2순위, 상위 8개, N=115, %)

평소 목회자의 개인 영적 활동, ‘공동체 영성(소그룹 등)’은 부족!

04 [목회자의 영적 정서적 건강]

성경읽기  
및 묵상

예배/ 
설교

개인 기도/ 
기도회 참석

영성적 미디어  
(독서/유튜브)

성도들과의  
교제

찬양 듣기/ 
부르기

신앙  
소그룹

봉사/ 
선교

566910

31

5661
성장 교회 11% 
정체 교회   3% 
감소 교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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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1%는 ‘소진된 상태’(매우+약간)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영적 소진은 쉼의 부재와 경제적 고충과 맞물려 있었다. 영적 번아웃 비율은 ‘정기적으로 안식 시간
을 가지지 못하고’(45%), ‘가정(50%)/교회(49%) 재정이 어려울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현재 영적인 상태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 목회하면서 느끼는 외로움 수준을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32%가 ‘외로움을 느낀다’(자주+가끔)고 
답해 3명 중 1명꼴이었다. 반면 ‘느끼지 않는다’(전혀+별로)는 53%, ‘보통’은 16%였다. 

-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49세 이하’ 비교적 젊은 목회자층(41%), 현재 ‘영적 소진 상태’인 
목회자(47%)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젊은 목회자 그룹은 고민을 나눌 또래 네트워크나 멘토 
부족 요인, 즉 정서적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움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3명 중 1명, ‘외롭다’!

[그림] 목회하면서 외로움 수준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느낀다

자주  
느낀다

10

22
16

43

10

느끼지 않음 
53%

느낀다 
32%

매우 충만한  
상태이다

어느 정도  
충만한  
상태이다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이다

매우 소진된  
상태이다

7

34

52

7

충만함 
59%

소진됨 
41% 충만 소진

안식 시간 
보유 여부

안식 시간 갖음 70% 30%
안식 시간 못 갖음 55% 45%

가정 재정 
현황

안정적 69% 31%
어려움 50% 50%

시무교회 
재정 현황

안정적 68% 32%
어려움 51% 49%

[표] 응답자 특성별 현재 영적인 상태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느끼지 않음 느낌

연령별

49세 이하 41% 41%
50대 51% 36%

60세 이상 58% 24%

현재 
영적 상태

충만함 65% 22%
소진됨 34% 47%

[표] 응답자 특성별 목회자의 외로움 수준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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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제공되길 원하는 목회자 돌봄 프로그램을 물은 결과, ‘오프라인 쉼과 회복 리트릿’이 4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목회 전문성 강화 세미나’(30%), ‘지역별 소그룹 멘토링’(10%) 등의 순이었다. 

- ‘쉼과 회복’을 원하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은 현재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역 현
장을 잠시 떠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임을 보여준다.

노회/총회 차원 목회자 돌봄 제공 시, ‘오프라인 쉼과 회복’ 원해!

[그림] 노회/총회 차원에서 제공되길 원하는 목사 돌봄 프로그램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 교회가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처우와 복지를 살펴본 결과, ‘기본 사례비/급여’를 지급한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높았다. 기본 사례비/급여는 월평균 2,976달러였다. 

- ‘주택 보조비’를 지원하는 교회도 7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월평균 지원액은 2,081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에서는 기본 사례비와 함께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이 담임목사 
처우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은퇴 적립금과 보험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교회는 52%, 수령자의 월평균 지원액은 709달러
였다.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교회는 24%에 그쳤고, 월평균 지원액도 406달러로 나타났다. 

- 즉, 기본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는 상당수 담임목사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은퇴 준비와 보험, 사회보장 등 장기적
인 생활 안정과 관련된 복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목사 처우와 복지 지원 실태 및 항목별 월평균 지원액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상위 4개)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월 급여+주택 보조 5,057달러!

05 [목회자 처우와 은퇴 준비]

$ 2,976

오프라인  
쉼괴 회복  
리트릿

목회 전문성  
강화 세미나

지역별  
소그룹  
멘토링

온라인 익명  
상담 및 코칭

기타

3910

30

48

기본 사례비/급여

주택 보조비

                       복리후생 
(예: 은퇴 적립금, 보험 등)

사회 보장 관련 지원금 24

52

75

91

Note) 지원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N=115)이며, 월평균 금액은 각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 기준임. 기본 사례비/급여 N=105, 주택 보조비 N=86, 
          복리후생(예: 은퇴 적립금, 보험 등) N=60,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 N=28.

범례 : 지원받는 비율(중복응답, %) 수령자 월평균 
지원액(달러)

$ 2,081

$ 709

$ 406

$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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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규모별로 목회자 처우와 복지 지원을 살펴본 결과, ‘월 급여’와 ‘주택 보조’ 수령 기준으로 ‘50명 미만’ 교회
는 월평균 4,328달러, ‘50~99명’교회는 5,091달러, ‘100명 이상’ 교회는 6,292달러로 조사됐다. 교회 규모에 
따라 월 2,000달러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교회 규모별 복지 지원 세부 현황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중 각 복지 항목별 수령자, 달러)

미국 한인교회 ‘월 급여+주택 보조’, 교회 규모별 월 2,000달러 가까이 차이!

기본 사례비 
/급여

주택 
보조비

복리후생 
(은퇴 적립금, 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

전체 $ 2,976 $ 2,081 $ 709 $ 406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 2,510 $ 1,818 $ 588 $ 162

50~99명 $ 3,008 $ 2,083 $ 779 $ 448

100명 이상 $ 3,814 $ 2,478 $ 726 $ 520

- 은퇴 시 충분한 저축을 통해 편안한 생활을 예상하는 목회자 비율은 14%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5%)으로 나타나 목회 은퇴 이후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었다. 

- ‘은퇴 시 생활이 편안할 것이라는 전망’은 60대 이상 목회자(24%), 시무교회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목회자
(25%)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은퇴 시 충분한 저축을 통해 편안한 생활 예상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은퇴 시 편안한 생활 예상, 14%에 불과!

[표] 응답자 특성별 은퇴 시 편안한 생활 예상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그렇지 않다 그렇다

연령

40대 이하 53% 12%

50대 68% 6%

60대 이상 40% 24%

시무교회 
재정현황

안정적 41% 25%
어려움 65% 8%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11

31
39

16

그렇지 않다 
55%

그렇다 
14%

Note) 월평균 금액은 각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 기준임. 기본 사례비/급여 N=105, 주택 보조비 N=86, 복리후생(예: 은퇴 적립금, 보험 등) N=60,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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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준비 현황을 교회와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교회의 은퇴 지원이 전혀 없다’(0%)는 응답은 42%, ‘개인적
으로 은퇴 준비(저축)를 하지 못하고 있다’(0%)는 응답은 56%였다. 교회 규모별로는 출석 교인 50명 미만 소형
교회의 59%가 교회 차원의 은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공백이 두드러졌다.  

- 특히 교회 지원도 없고 개인 준비도 하지 못한 담임목사가 34%에 달해, 한인교회 목회자의 은퇴 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퇴 준비 지원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한인교회 목회자 34%, 은퇴 관련 교회 지원도 없고, 개인도 준비 못한다!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교회의 
은퇴 준비 지원

개인 재정적 
    은퇴 준비

4

7

15

20

26

31

56

42

0%(지원 없음) 급여+주거 수당의 1~5%
급여+주거 수당의 6~10% 급여+주거 수당의 10% 초과

은퇴 관련 교회 지원 없고 
개인도 준비 못하는 비율: 

34%

50명 미만 59% 
50~99명 28% 
100명 이상 21%

교회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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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인사이트

1. 미국 한인교회, ‘100명 미만’ 중소형교회가 76%에 달해!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의 성인 기준 출석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9명 이하’가 30%로 가장 높았
고, 이어 ‘50~99명’ 25%, ‘30~49명’ 21% 순이었다. ‘50명 미만’ 소형교회가 전체의 절반(51%), ‘100명 미만’
은 교회 4곳 중 3곳(76%)에 달해 중소형교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현재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1%는 ‘소진된 상태’(매우+약간)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영적 소진은 쉼의 부재와 경제적 고충과 맞물려 있었다. 
3. 향후 목회 중점 세대, 미국은 ‘모든 세대’ vs 한국은 ‘3040세대’! 
향후 목회에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를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모든 세대를 비슷하게’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
이 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교회는 ‘3040세대’를 꼽은 비율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호 요약

▶ [영상] PCA교단 목회자 조사 결과 발표

한인교회 목회자 41%가 영적 번아웃(소진)을 겪고 3명 중 1명이 외로움에 갇힌 시대, 목회자의 정서적 영적 위
기는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제 목회자의 번아웃을 개인의 영성이나 자
기관리 부족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정기적인 안식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가정과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목회자에게서 소진 비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개교회가 모든 책임을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회는 안식월과 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노회와 총회는 쉼과 회복 프로그램, 동료 목회자 모임, 멘토링과 상담, 중소형교회 재정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목회자의 쉼은 사역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목회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교회의 공동 책임이다. 

한편 한인교회 목회자 69%가 10년 뒤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사역으로 전도(45%)와 
다음세대 교육(43%)을 꼽았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를 돌보겠다는 선언을 넘어, 세대가 
실제로 만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인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와 소그룹을 중심으로 
시니어의 신앙 경험, 부모 세대의 책임, 다음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고, 작은 교회들이 교육 전도 인력과 콘
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인교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목회자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지친 목회자를 먼저 살리고, 고립된 작은 교회를 서로 연결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
의 주체로 서는 교회로 전환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
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7절)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자료

관련 성경 구절

목회 적용점

https://youtu.be/LDyKqYEG9j0

